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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조기재배시 발아율 향상은 물론 입모율을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물에 침종하였다가 최아시켜 파종하는 방법으로 단옥수수나 초당옥수수 파종시 주로 이용된다. 최아파종방법은 침종시간, 파종방법, 파종시 온도 등에 따라 발아 및 출현율이 많이 좌우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나 최아시켜 파종하면 포장에서 출현기간 단축으로 수확기를 4~5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적정침종시간

	 
	  일반적으로 일반옥수수(사료용)는 8시간이상 침종한 후 최아를 시키는 것이 보통이나 단옥수수는 일반옥수수보다는 빠른 3~6시간정도 침종하는 것이 그리고 초당옥수수의 경우는 모든 환경에 예민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옥수수보다도 더 짧은 3시간 정도가 알맞다.
  이보다 많은 시간동안 침종을 시키면 입이 부패되고 발아율이 떨어지게 된다. 침종후 온도별 발아시험 결과 20~30℃에서 발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 단옥수수와 초당옥수수의 침종시간과 온도에 따른 발아율의 변화 (작시 : 1993) 

	 
	구분

온도(℃)

침 종 시 간 (시간) 

3

6

10

24

단옥수수

10
20
25
30 

  97
100
100
100 

100
100
100
  93

  97
  97
  97
100

  93
  83
  87
100 

초당옥수수

10
20
25
30 

  73
  83
  73
  67 

  63
  60
  70
  67 

  37
  60
  60
  60 

  33
  47
  67
  50 



	 
	 

	 
	2. 최아파종시 주의사항

	 
	  식용옥수수 최아파종 방법은 포트육묘 방법에 비하여 21％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 앞으로 많이 이용될 전망이다.
  최아파종시 옥수수 싹이 잘 나오는 충실한 종자만 골라 파종하여야 하며 최아도중 부패된 입을 제거 해 준다. 싹이 알맞게 트는 종자가 파종시 유리한데 뿌리나 싹이 너무 긴 것을 파종하게되면 파종도중에 싹이 부러지고 상처를 받을 경우가 발생되어 입모율이 많이 떨어진다.
  옥수수는 일반적으로 침종 후 20℃에서 하루정도면 뿌리가 나오고 2~3일이면 싹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침종후 2~3일 이내에 파종하면 싹에 피해를 덜 주어 입모율을 높일 수 있다.

	 
	 

	 
	 


